
  주제가 명확한 글을 쓰는 일은 넓고 확실한 입구로 들어가 지독하게 꼬인 통로를 지나느라 
진을 다 쏟아낸 후, 간신히 몸 하나 빼내는 일과 다름없다. 특히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작
품을 형상화 시켜야 하는 동화는 더욱 힘든 일이다. 주제에 얽매이면 기존의 작품과 다를 바 
없기 십상이고 주제를 녹여내지 못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이 되어버린다. 그건 작품을 심사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주제의식을 어떻게 형상화 했는지 살펴보면서도, 기존의 5.18 
작품과 다른 목소리를 찾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49편의 5.18신인문학상 접수 작품을 읽어가며 동화 본연의 목소리에 깊이 고민을 하게 되
었다. 상당히 많은 작품들은 아직 ‘동화’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부족해보였다. 어린이 독자들
이 읽도록 쓴 이야기가 아니라, 심사위원에게 읽히기 위해 쓴 글이 많았다. 심사를 위한 작품
이라도 독자는 어린이다. 어른의 문법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나열한다고 동화가 되
지 않는다. 가르치듯 들려주는 작품들이 많았고, 틀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작품들도 
많아 안타까웠다.
  본심에는 총 3편이 거론되었다. ‘어린이법 9조 2항’과 ‘소문’ 그리고 ‘도깨비 방’이다.
  ‘도깨비 방’은 5.18로 인해 깊은 고통 속에 빠져 골방에 숨어버린 아빠를 도깨비 방에 숨어
있는 도깨비로 형상화한 작품이었다. 그 시대의 상처를 어린이의 시각에서 보여주는 시도가 
좋았다. 다만 긴긴 세월 동안 가지고 있던 아빠의 상처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이 무리가 있고 
작위적이어서 아쉬웠다. 그러나 무거운 주제를 동화적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심한 것에는 
칭찬을 보낸다. 
 ‘어린이법 9조 2항’은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경계가 아주 자연스러웠다. 어른과 아이들
의 대결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통쾌할 만한 재미까지 확보했다. 또한 ‘사과’라는 소재를 통해 
보여준 어른과 아이들의 입장 차이를 잘 대비시켰다. 5.18정신의 형상화와 확장성을 생각하면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서 발칙한 상상력이 돋보였고 문학적인 성취도도 높았다.    
  ‘소문’은 80년 5월 18일을 기점으로 어린이의 심리를 따라가며 풀어쓴 것이 인상적이었다. 
버스기사였던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엄마가 찾아 나선다. 집에 남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며 흉흉한 소문을 계속 듣게 된다. 실제 죽음을 목도하지 
않았음에도 소문만으로 충분히 고통에 처한 주인공의 심리를 그 시대의 아픔과 함께 잘 표현
하고 있었다. 직접 보지 않았고,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
러운 광주의 이야기를 어린이의 시각으로 차분하게 풀어나갔다.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한다.
  고심 끝에 ‘소문’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5.18문학상이 아니면 성립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 하나였다. 당선자는 이제 그 너머의 것을 표현하
고 쓰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이다.
  심사를 마치고 내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에 빠지
는 밤이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다른 분들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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